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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 거의 다 와서 내리기 전에 엘

리베이트내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아이 손바닥에 듬뿍 발라주는 것을 보았다.

지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다. 균 감염의 예방법으로 마스

크착용 뿐 아니라 손 씻기가 강조되고 있다. 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와 접촉한 후 

눈, 코, 입을 만지고 결국 내 몸 속으로 균을 옮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손 세

정제와 손 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다.

손 세정제는 손의 세정과 청결을 위한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로 씻어 세균을 제거하는 효

과이다. 손 세정제는 정제수와 글리세린, 향료 등이 주 성분이다. 알코올제제의 손 세정제

는 사용이 간편하고 미생물 제거에 신속한 효과를 나타낸다며 많이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피부가 민감한 유, 아동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사용하더라도 소량만 사용해야 

한다. 세정제 속에 포함된 알코올과 계면활성제 성분들이 있는 세포벽을 파괴해 피부를 손

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정제 속에는 파라벤 (Paraben)이라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

제하는 보존제, 방부제 성분이 내분비계 장애물질로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

다.

손 소독제는 알코올을 기본으로 하는 피부의 살균, 소독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손 소독제 

성분인 에탄올이 바이러스 단백질 껍데기의 수분을 빼앗아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에탄올 함

량이 높으면 오히려 바이러스의 단백질 겉 부분이 응고되어 오히려 더 단단한 껍데기를 만

들어 주게 되므로 약 70%가 살균력이 가장 높고 80%이상에서는 살균력이 오히려 낮아진

다고도 한다. 손 소독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에탄올,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과산화수소수, 염

화벤잘코늄, 크레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대해 소독 효과를 보이는 소독성분은 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이다.

그런데, 알코올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손 소독제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보호막을 손상시

킬 수 있어 피부가 약하고 민감한 유아에게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보습제를 병행해서 사

용하면 좋다. 보습제를 병행한다고 소독효과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 세정제 손 소독제

성분 정제수 ,글리세린, 향료 등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

구분 화장품(인체세정용 제품류) 의약외품

목적 세정위해 물을 사용해 씻는 제품 피부의 살균 소독

효능 항균 소독 및 살균(세균을 죽임)

관리기관 식약처 허가 불필요 식약처 허가필요

사실상 요즈음, 손 세정제와 손 소독제가 너무 난무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흐르는 물에 30

초 이상 골고루 문지르며 씻는다면 마찰을 통해 바이러스를 떨어 뜨릴 수 있기에 가장 좋

은 방법이다. 액체형 세정제는 물과 비누를 사용할수 없는 외부에서만 사용하고 가정에서

는 화학성분과 보존제, 방부제가 덜 함유된 고체비누를 권하고 싶다. 세정제이건 소독제이

건 개봉 후에는 유통기한을 잘 확인해야 한다. 또, 공공장소에서 손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소량을 이용해 손바닥뿐 아니라 손등 및 손톱아래 등에도 골고루 펴 바르고 잘 말려야 한

다. 한편, 손 소독제를 구입할 때 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의약외품’이란 겉면 표기를 확인해

야 한다. 손 소독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린이에서는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취약한 계층이 화학물질의 복합체인 세정제와 소독제에 꾸준히 많은 양에 노출되었을 때 

당장 보이는 피부 건조증이나 피부 민감 반응 뿐 아니라 내분비계에 어떠한 교란을 일으킬

지 알 수 없는 문제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트에서 만난 그 아이와 어머니가 생각난다. 곧바로 집에 도착하여 아이를 

잘 씻기면 될 텐데 듬뿍 발라 준 손 소독제가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생각해 보게 된다.


